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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Due to the nature of heatwave research, where research is conducted for a variety of subjects 

and purposes, it is important to anticipate research trends and development dire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heatwave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 tried to examine the trends 

of heatwave-related research. Method: Heatwave studi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rom 2011 to 2020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perio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research 

method. Result: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interest in heatwaves increases, the 

number of heatwave studies also increases. Second, the purpose of heatwave research is biased and 

needs to be studi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rd, although various research subjects were used, an 

even study was not conducted. Fourth,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search purpose, the bias of the 

research method appeared together. Conclusion: The damage caused by the heat wave is persistent and 

has a widespread impact. In order to manage, prevent, and respond to such heat waves as disasters, 

equ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fields.

Keywords: Heatwave,Heatwave Research, Research Trend, Journal, Disaster 

요 약

연구목적: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폭염 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폭염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 수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폭염 관련 연구의 동향과 추세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폭

염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시기, 연구의 목적, 연구에 활용된 연구대상, 연구의 방법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의 결과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할수록 폭염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폭염 연구의 목적은 편중되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연구대상을 활용하였으나 균등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넷째, 연구목적의 영향을 받아 연구방법의 편중이 함께 나타났다. 결론: 폭염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

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을 재난으로서 관리하고,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분야에서 균등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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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온난해진 기후는 폭염, 혹한, 호우, 폭설 등과 같은 극한 기후재해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사회경

제시스템과 자연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6). 그 중 폭염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가장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상재해 중 하나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21년간(1991~2011) 총 442명이 온열질환에 의

해 사망하였으며, 폭염 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폭염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4). 특히, 2018년 여름 서울 

39.6°C, 강원홍천 41.0°C라는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였다(Kwon et al., 2020). Park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을 맞은 2018년의 온열질환자는 44,060명이 발생하였고, 초과사망자는 약 9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최근 폭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 대비가 필요하

다(Lee et al., 2020).

폭염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1)하고,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 조

치2)를 하는 등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 도시,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폭염의 영향과 피해를 산정하고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Jung et al.(2014)은 1994년

부터 2010년까지 17년간의 기온자료와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각 도시별 사망자가 급증하는 임계온도와 최소사망 온도를 분

석하였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Lee et al. 

(2016)은 폭염발생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산출을 목적으로 서울시 30세이상 75세미만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적응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Yang et al.(2020)은 지역수준 폭염적응정

책의 도입과 확대가 온열질환의 건강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폭염특보가 시행되지 

않은 날에도 최고기온의 관측값이 35°C 이상 기록된 점을 들어 폭염특보 시행의 예측력 및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wang et al.(2019)은 국내외 폭염특보 운영시스템을 조사하고 다방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현 

폭염특보의 한계와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언하였다. 또한, Kim et al.(2016)은 과거 폭염 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폭염 분포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폭염에 대한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및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Kim et al.(2020)은 취약계층의 고온 

노출 환경과 대응 행동을 분석하여 무더위쉼터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Sim et al.(2020)은 그늘형성 시설물의 중

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21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공간 내 그늘 형성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폭염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Yoon et al.(2013)은 시흥시 15개 동을 대상으로 취약

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경고하였으며, Koo et al.(2015)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 평가

를 수행하여 단기적 대응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m(2016)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도시 및 환경계획 분야에 활

용할 수 dlT는 취약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환경 상태를 진단하였다.

이처럼 폭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볼 때, 폭염을 중심으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흐름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폭염 연구의 특성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2)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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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국내에는 폭염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 연구동향과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현시점에서 폭염 

관련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내 폭염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 논문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논문을 네 가지 기준으로 나

누어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현재 폭염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 수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및 분석의 준거

분석대상

연구에서는 폭염의 영향과 동향, 폭염을 완화, 적응, 대응하기 위한 연구 등 폭염과 관련된 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선행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선행연구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등의 저널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하였으며,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3). 1차적으로 폭염을 주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폭염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주제 및 키워드 검색은 ‘폭염’으로 검색하였다. ‘폭염’ 키워드

로 추출한 분석대상 논문 중 KCI 등재, KCI 우수등재된 논문이며, 논문 내용이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2차적으로 분류하였

다. 이 과정을 거쳐 수집된 논문들은 제목과 초록을 통해 폭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을 보고 폭

염과 관련이 있는 논문만을 수집하였다. 논문의 주제가 폭염에서 벗어나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논문 등은 제외하였으며, 수

집과정에서 중복되는 논문들은 하나만 수집하였다. 선정과정을 거쳐 총 126편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이를 본 연구의 분석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준거

본 연구의 분석준거는 국내에 폭염 연구동향 분석 연구가 없기에 타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

는 틀을 활용하였다. 참고한 연구동향 분석 논문은 Table 1과 같다. 총 6편의 연구동향 분석 논문을 참고하여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분석준거를 본 연구의 분석준거로 선정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 활용되

는 분석준거는 연구시기,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네 가지로 나타났다. 각 기준에 따라 분류, 범주화하여 분석대상 논문

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 논문에 게재된 폭염 관련 연구를 분류하였다. 지난 10년

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폭염 관련 연구는 총 126편이었으며,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게재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수집된 

논문의 게재 학술지와 유형은 Table 2와 같다.

3) 초기 검색 과정에서 국내 학술지만으로도 1,200건이 넘는 규모의 후보군을 확인하였기에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기타 잡지 및 발간물, 정책

보고서 등은 제외하였다.



758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7, No. 4, December 2021

Table 1. Paper of research trend analysis

연구자(연도)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준거

Yun(2021)
학위논문 63편

학술논문 63편

2001

~2020

기본정보(발행연도, 발행처), 연구대상(소속군, 개인별 특성), 

연구방법(자료분석 방법, 측정도구), 연구내용

(연구목적, 핵심어, 연구주제), 프로그램(유형, 운영)

Im et al.(2021) 학술논문 62편
2002

~2020

연구시기(발표연도), 연구대상(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군, 결혼유무), 

연구내용(스트레스유형, 미술매체, 표현기법, 측정도구 등), 

연구방법(연구설계유형, 결과 분석 방법)

Kim(2021)
학위논문 13편

학술논문 22편

2011

~2020

연구시기(연도별 현황), 연구의 이론적 근거, 연구방법

(방법적 분류, 효과검증 도구), 연구대상(참여인원, 회기수,

회기당 운영시간), 효과성 및 후속 연구 제언

Lee(2021) 학술논문 52편
2011

~2020

연구물의 특성(게재연도, 게재지, 연구분야), 연구주제

(기초연구, 영향관계 분석, 측정도구 개발 등), 연구대상

(간호사, 교사, 군인 등),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등)

Zoo et al.(2020)
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 126편

2002

~2020

연구시기(5년단위 현황), 연구주제(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학문 분과,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연구방법(경험적, 비경험적 연구), 가치사슬, 이론적 틀

Kim et al.(2020) 학술논문 58편
2010

~2020

기본정보(발행처, 발행연도), 연구참여자(유형별, 학교급별,

지지대상, 표본 크기), 연구방법(연구방법론), 연구주제

(진로 관련 변인, 진로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핵심어)

Table 2.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period

구분 KCI 등재 KCI 우수등재 게재 학술지

편수
117

(92.9%)

9

(7.1%)

국토지리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환경과학회, 한국환경기술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환경정책연구학회 등

본 연구의 분석 준거는 폭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목적의 동향을 보기 위해 논문의 요약과 서론에서 명시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목적을 분류하기 위해 126편 모든 논문의 요약과 서론을 분석하였으며, 결과, 평가, 동향, 정책, 

대책, 저감, 예측, 피해, 관측으로 총 8개의 연구목적이 나타났다. 연구목적 및 목적의 분류는 Table 3과 같다. ‘평가’는 IPCC

의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폭염 취약성평가와 취약성 관련 지표를 개선하거나 폭염의 평가를 목적으로 연구된 논문들을 분

류하였으며, 다년간 폭염의 변화나 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동향’, 폭염 관련 정책을 주된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이나 타 정책

과 비교하는 논문들을 ‘정책’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폭염에 대응하거나 다양한 연구대상을 활용하여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논문들을 ‘대책’ 목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시설, 녹지, 공간 등을 활용하여 폭염이나 기온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연구들을 ‘저

감’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폭염의 영향이나 경향을 예측하는 논문은 ‘예측’, 폭염의 피해를 분석하는 논문은 ‘피해’, 기상관

측과 위성영상 등 폭염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폭염의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을 ‘관측’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주체로서 활용된 대상을 분류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목록은 Table 4와 같다. 관측을 목적으로 가진 연

구를 예로 들어 기온, 열환경, 온열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을 주체로 관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별로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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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분류하거나 빈도를 집계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Research Purposes

분류 분석기준 연구 예

평가
폭염의 영향력이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대한 폭염 취약성 평가를 통해 부산시 폭염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Kim et al., 2020).”

동향
폭염과 관련된 동향 및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열대야 특성의 공간적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열대야우심 지역을 분류해 열대야대책마련에 도움이 되고자한다(Kim et al., 2019).”

정책
폭염 정책의 제언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

“(중략) 이를 통해 시민의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경험 자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Jung et al., 2017). ”

대책
폭염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본 연구는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서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기후변화 대응 주거단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Lee et al., 2017).”

저감

시설, 녹지 등을 활용하여

기온이나 폭염 저감을

위한 목적

“(중략) 쿨루프 공법을 적용한 후, 기존 녹색우레탄 방수 지붕포장 건물 내‧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쿨루프의 온도 저감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Song et 

al., 2016).”

예측
미래 폭염을 예측하거나

추정하기 위한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 최대기온을 이용한 H-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폭염 현

황을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상청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반영하여 미래 폭염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Seo et al., 2020).”

피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분석하는 목적

“본 연구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와 축산 피해를 보도한 뉴스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Park et al., 2019).”

관측

기상관측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폭염 특징을

분석하는 목적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강하였던 2016년과 2018년폭염의 종

관 분석을 통한 발생 메커니즘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Lee et al., 

2020).”

Table 4. Classification of study subjects

분류 연구대상 예

기상 기온, 이상고온, 열환경, 표층수온, 도시열섬강도, 열스트레스, 열환경, 표면온도, 지면온도, 일 최저 기온 등

사람 취약계층, 온열질환, 온열질환자, 폭염인식, 고령인구, 시민, 체온조절 행동, 고혈압환자, 교통사고 등

시설 및 장소 가로수, 버스정류장, 그늘시설물, 폭염저감시설, 열집중지역, 주거단지, 어린이공원, 노후주거지 등

기타 폭염정책, 토지피복, 법제도, 소셜 데이터, 신문기사, 보건사업, 시각화 플랫폼 등

연구유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 중 실험연구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후 분석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조사연구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연구로, 질

문지, 면담, 설문조사, 실측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상관연구는 주어진 현상을 조작하거

나 통제하지 않고 변인들의 관계 패턴이나 경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분류하였다. 질적연구 중 사례연구는 특정한 폭염 사례나 

현상을 찾아내어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논문들을 분류하였으며, 문헌연구는 다수의 문헌들을 고찰하고 분석 및 평가

하는 연구들이다. 연구방법의 분류 내용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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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방법 분류 내용

양적

연구

실험연구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분석하는 연구

조사연구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연구로, 질문지, 면담, 

실측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

상관연구
주어진 현상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변인들의

관계 패턴이나 경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질적

연구

사례연구 특정한 사례를 찾아내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

문헌연구 다수의 문헌들을 고찰하고 분석, 평가하는 연구

분류별 폭염 관련 연구의 동향

연구시기별 동향

시기별 폭염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논문

의 수와 추세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이 3편으로 가장 적고 2020년이 28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술지

에 게재된 폭염 관련 연구의 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년간 폭염 관련 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연구의 수가 높게 유지

되었다. 이는 Fig. 1과 같이 폭염과 관련된 지표의 증가 추세와 함께 폭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며 폭염 관련 연구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폭염관련 연구는 2017년 감소하다 201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2018년 여

름 한반도에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래로 가장 더워 일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으며,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 

폭염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Chae et al., 2019)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8년 

9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과 법, 대응 등 폭염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며 재해로

서 주목받은 것도 연구가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라 판단된다.

연구목적별 동향

폭염 관련 연구의 목적은 관측, 대책, 동향, 예측, 저감, 정책, 평가, 피해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동향과 연구의 수

를 분류하였다. 폭염 관련 연구의 목적별 논문 수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목적 중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폭염을 분

석하는 관측이 36편(28.57%)으로 가장 많으며, 대책과 평가가 22편(17.46%), 저감이 13편(10.32%)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목적에 비해 많은 수가 게재되었다. 반면, 폭염의 동향이나 추세를 살펴보는 동향이 3편(2.38%)으로 가장 적었으며, 정책이 

9편(7.14%), 예측이 10편(7.94%)으로 나타나 편중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관측을 목적으로 한 논문의 경우 2017년부터 논문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2020년에 게재된 폭염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관측장비를 활용한 관측에서 2017년 위성영상을 활용한 열환경, 열섬강도, 이상 고온, 지표온도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문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상관측 자료와 위성영상의 비교 및 검

증을 통해 폭염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논문이 게재되며 2017년 이후로도 꾸준히 높은 게재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KOSDI 761

Jun-Beom Baek and Yongseok Kwon | Analysis of Domestic Heatwave Research Trends

3

5
6

8

11

16

10

14

25

28

0

5

10

15

20

25

3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논문 편수

<Number of papers by year.>

443

984
1189

556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온열질환자

<Number of heat-related illness by year.>

7.5

15

18.5

7.4

10.1

22.4

14.4

31.5

13.8

8.6

6.4

10.2

15.9

3.3
4.9

10.8 10.8

17.7

11

8.3

0

5

10

15

20

25

30

3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Number of heatwave days and tropical nights by year.>

Fig. 1. Number of heatwave related papers and heatwave statu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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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by research purpose

폭염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목적의 연구들은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폭염 연구가 단순한 자료 분석에서 공간분석으로 나아가면서 초기 ‘기후변화 적응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계획

기법 및 사례분석’(Kim, 2012)과 같은 도시계획적 관점의 기초연구에서 ‘공공공간의 그늘 형성 시설물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Sim et al., 2020)와 같이 실질적이고 상세화된 폭염 저감 연구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동향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2015년에 1편과 2019년에 2편으로 폭염 관련 연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

하게 폭염이나 기상, 기후의 동향 및 추세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적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상 및 폭염의 동향만이 

아닌 시설물, 정책, 폭염 피해의 추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폭염의 영향을 예측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위성영상

과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폭염의 전망을 예측하였다. 예측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기본적인 기온을 활

용한 연구부터 시뮬레이션, 인명피해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피해가 예상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2011년과 2012년과 같이 초기 폭염 저감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 전역이나 특정 공간에 대한 기온 비교를 통해 저감

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6년 이후에는 그늘시렁, 쿨루프, 식생냉각효과, 식재설계와 같은 실효성에 

근거한 폭염 저감 연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피해 이후 2019년에 폭염 저감을 위한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주로 기온 저감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폭염 관련 정책 연구는 2018년 이전까지 폭염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사례를 통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폭염을 자연재해로 분류하고 도시계획, 재난관리 정책 등과 함께 연계되어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목적과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폭염 저감 정책의 효과 및 검증 등과 같

은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폭염 취

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취약성을 활용한 논문은 2014년도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5년 재해취약성분석이 

의무화되면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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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2016년 평가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그 후 2020년까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피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총 11편으로 다른 연구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피해대상은 온열질환

자, 온열사망자 등과 같이 인명피해와 관련된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폭염의 특성상 연구의 

추세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으며, 가장 기록적인 폭염 피해를 입은 2018년 이후에도 2편의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폭

염피해 연구는 여름철 에너지 소비, 가축 및 농산물 피해, 어획량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폭염의 영향을 집계하고, 폭염의 위험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별 동향

폭염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네 가지 범주로 기상, 사람, 시설 및 장소, 기타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구대상의 동향은 기상관련 연구대상(34.13%)의 비중이 다른 대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연구대상

(26.98%), 사람 관련 연구대상(21.43%), 시설 및 장소 연구대상(17.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기상 관련 지표(기온, 습도 등)를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기타 연구대상의 경우 34편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지만, 전체의 11.9%를 차지하는 연구대상인 취약성을 기타로 분류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성의 경

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폭염 관련 시설과 기상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타 연구대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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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nd by study subject

최근 10년간 폭염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126개의 연구대상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집계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폭염 평가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취약성(11.9%)이 15편으로 

연구대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피해에서 많이 활용된 온열질환자가 12편(9.52%), 기온 11편(8.73%), 폭염

과 취약계층이 10편(7.94%)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되지 않고 한 번 활용된 연구대상은 기타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는 기온 및 인명피해와 관련된 연구대상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균등한 비중이 나타나 다양한 연구대상을 활용

하여 폭염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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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earch subject of heatwave research

연구방법별 동향

폭염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도별로 양적연구(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와 질적연구(사례연구, 문헌연구)로 분류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연구방법의 동향은 양적연구(84.13%)의 비중이 질적연구(15.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연구가(32.54%), 상관연구가 40편(31.75%), 실험연구가 25편(19.84%), 사례연구가 12편(9.52%), 

문헌연구가 8편(6.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 관련 연구의 목적별 분류에서 직접적으로 실측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많은 관측 목적의 연구와 지표들의 관계나 패턴을 활용하여 폭염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적연구의 경우 조사연구와 상관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실험연

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의 특성상 인위적으로 변인을 주고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

이 시뮬레이션 분석과 폭염 저감시설의 유무 등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모든 연구방법의 최근 10년간 추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구 논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조사연구와 상관연구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실험연구(양적)

조사연구(양적)

상관연구(양적)사례연구(질적)

문헌연구(질적)

논문수

<Number of research method by year> <Number of research method in 10 years>

Fig. 5. Trend by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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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폭염 관련 연구

의 최근 동향과 추세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CI 등재 및 우수 등재 학술지에서 126편의 논문을 추출하고, 추출된 논문의 연구시기,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동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폭염 관련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폭염 관련 연

구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5년 단위로 논문의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33편이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폭염 관련 논문은 총 93편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기록적인 폭

염 피해를 겪은 후 2018년 14편에서 2019년 25편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28편의 논문이 게재되며 10년간 가장 많은 폭

염 관련 연구가 2020년에 게재되어 최근까지도 폭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온열질환

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Hwang et al., 2019)에 있는 것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Choi et al., 2015) 등 폭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폭염 관련 연구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가된 

폭염 연구가 최근까지도 유지되며 게재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관심은 매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폭염 연구의 목적은 편중되었으며, 같은 목적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별 동

향 분석의 결과는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관측이 36편(28.57%), 대책과 평가가 22편(17.46%), 저감이 13편(10.32%), 피

해가 11편(8.73%), 예측이 10편(7.94%), 정책이 9편(7.14%), 동향이 3편(2.38%)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8개의 목적 중 관

측과 대책, 평가가 80편(63.49%)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동향과 예측, 정책은 22편(17.46%)으로 상대적으로 낮

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폭염 관련 연구의 목적이 현재 폭염이 미치는 영향을 관측 및 평가하여 이에 대응하

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측의 경우 위성영상의 활용과 관측장비의 다양화로 연구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가의 경우 IPCC의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등을 목적으로 폭염을 평가하

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초기 폭염대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론적(Kwon, 2018)이었으나 2018년도 이후에 시설이나 기상특보 등과 같

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정책분야의 경우 2018년 폭염이 자연재해로 지정되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수가 적고 폭염이 주된 연구가 아닌 도시환경 문제의 하나로 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폭

염을 주제로 정책 효과와 실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측과 동향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 

역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기온과 인명피해 등 연구대상이 한정된 모습이 나타났다. 폭염 저감을 목적으로 한 연구의 경우 

2018년의 폭염 피해를 반영하여 기온 저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 장소와 같은 실효성 있는 연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폭염 피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 역시 빅데이터,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과 연계하여 다양화되었으

나 실질적인 연구대상이 인명피해에 그치고 있어 다방면에서 폭염의 영향력을 산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폭염 관련 

연구목적의 전체적인 동향과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기초연구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하고 있으

나 연구의 편중을 주의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폭염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별 동향은 다양한 연구대상을 활용하였으나 균등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상관

련 연구대상(34.13%)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사람(21.43%), 시설 및 장소(17.46%), 기타(26.98%)로 기상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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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상관련 연구대상 중 기온(25.58%)이 가장 많았으며, 폭염(23.26%)과 열환경

(16.28%) 순으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폭염 연구에서 기상환경을 대상으로 관측 및 예측, 피해, 평가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온을 폭염의 척도(일 최고기온 33°C 이상)로 활용하므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 관련 연구대상은 온열질환자(44.44%), 취약계층(37.04%), 시민(7.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피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 중 72.23%의 연구가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염 피해 관련 연구의 경향이 주로 온열질환

이나 온열사망자와 같은 사람이 주가 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 농축산, 에너지 등 다양한 대상

을 주제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설 및 장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폭염저감시설과 취약지역, 식재, 도시시설

(18.1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초기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거나 특정 장소의 온

열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7년 이후의 연구는 시설의 가이드라인, 장소별 대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초기 관측을 통한 폭염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의 열환경 개선까지 연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

으며, 추후 폭염 취약지역의 폭염저감시설물 적지선정, 취약지역별 폭염 예방대책 등 폭염예방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보건사업, 수온, 시각화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대상을 활용하여 폭염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비중이 낮게 나타나 균등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목적의 편중에 따라 연구방법의 편중이 함께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의 연

구방법을 살펴보면, 양적연구(84.13%)가 106편, 질적연구(15.87%)가 20편으로 양적연구로 편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연구목적의 편중과 무관하지 않으며, 관측, 평가 등 상대적으로 양적연구를 활용하는 연구목적이 많았으므로 나타나는 현상

으로 보인다. 폭염 연구의 특성상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으므로 양적연구가 많이 나타났

으나 국외의 폭염 사례 및 연구를 고찰하는 질적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한 이후 기온, 열환경, 인명피해, 재난관리 등 다양한 폭염 관련 연구가 등장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로 발전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와 이슈가 있음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기에 따라 유행처럼 연구가 편중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폭염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폭염을 재난으로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등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추후 진행될 폭염 연구는 현재와 과거의 폭염의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미래 폭염을 예방하

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폭염 관련 연구의 동향과 추세를 분

석하고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기타 발간물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되었으나 국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역시 모두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

루어진 모든 폭염 관련 연구를 검토하지는 못하였지만, 국내 학술지에서 수집한 논문의 수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진행

될 폭염 관련 연구의 설계와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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